
     창조시기�안내�

창조세계와 함께

희망하고 행동하기

가톨릭기후행동�번역



에큐메니칼�교회�지도자들의�초대

그리스도�안에서�사랑하는�자매와�형제�여러분,

�창조시기는�전�세계�에큐메니칼�가족이�하나되어�우리�공동의�집,�곧�하느님

의�집�(오이코스�Oikos)에�귀�기울이고�돌보기�위해�함께�기도하고�창조의�부

르짖음에�함께�응답하는�그리스도인들의�연례�축제입니다.

이 경축의�시기는�피조물�보호를�위한�기도의�날인�9월�1일에�시작하여�많은

그리스도교�교파에서�사랑받는생태분야의�수호성인인�아시시의�성�프란치스

코�기념일인�10월�4일에�막을�내립니다.�올해는�로마서�8장�19~25절에서

영감을�받아�"희망의�첫�열매"라는�상징과�함께�"창조세계와�함께�희망하고

행동하기"라는�주제로�연대할�예정입니다.�전�세계의�에큐메니칼�교회�지도

자들이�여러분과�여러분의�공동체가�올해�창조시기에�참여할�수�있도록�특별

초대�영상을�준비했습니다.�영상은�‘여기'에서�시청할�수�있습니다.�

또한�많은�이들이�이�여정에서�에큐메니컬�가족에게�영감을�주기위해�자신의

묵상을�공유했습니다.�전�세계�도처의�그리스도인들이�창조세계와�함께,�창

조세계를�위해�일하는�희망과�행동을�증거할�준비를�하고�있습니다.�창조세

계를�위한�기도와�행동의�에큐메니칼�시기의�중요성을�강력하게�표현한�그리

스도교�가족의�신앙�지도자들이�이�특별한�시기에�우리에게�하는�초대의�말

을�소개합니다.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https://youtu.be/vLI5cT-56Yk?si=ZNUy2OQbAXuycZac


"아무리�부정하고�숨기며�위장하거나�상대화

하려고�하여도,�기후�변화의�표징들은�갈수록

점점�더�뚜렷해지고�있습니다.�최근�몇�년�동

안�우리가�극단적인�현상들,�잦은�이상�고온,

가뭄�그리고�지구의�다른�부르짖음들을�목격

하였다는�사실을�그�누구도�무시할�수가�없습

니다.�[...]�우리의�집인�지구와�화해하고�지구

를�더�아름답게�만들기�위한�이�순례에�모두

가 동참해�주시기를�부탁드립니다."

"35년�전,�우리의�존경하는�전임자�디미트리오스

에큐메니칼�총대주교께서�9월�1일을�피조물�보호

를�위한�특별�기도의�날로�정하고�선의를�가진�모

든�사람들을�초대하는�최초의�회칙을�발표했습니

다.�(...)�오늘날�전�세계의�수많은�그리스도교�교

회와�신자들은�이�날을�'피조물�보호를�위한�기도

의�날'�또는�'창조의�축일'로�기념하고�있습니다.

이러한� 에큐메니칼� 신념과� 그리스도교적� 일치는� '하나가� 되게� 해� 주십시오'(요한

17,21)라는�주님의�말씀�때문이기도�하지만,�서로�긴밀히�협력하지�않고는�기후�변화에

대처할�수�없기�때문입니다.�우리가�반복해서�언급했듯이,�'우리는�모두�같은�배를�타고

있다'고�할�수�있습니다.�창조세계�보호는�공동의�의무이자�책임입니다."�

His�All-Holiness�Ecumenical�Patriarch�Bartholomew,�Holy�Orthodox�Church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https://www.vatican.va/content/francesco/en/apost_exhortations/documents/20231004-laudate-deum.html


"기후�위기에�직면하여�하느님의�창조�세계를�보호하

는�것은�전�세계�교회의�그리스도인들의�영적�의무입니

다.�창조시기는�지구의�생명을�보호하고,�유지하고,�새

롭게�하기�위해�기도와�행동으로�함께�모이도록�영감을

주었습니다.�그렇기�때문에�성공회는�정교회의�리더십

에�영감을�받아�이�에큐메니칼�시기를�열렬히�지지합니

다.�전�세계�성공회�신자들이�하느님께서�우리에게�맡

기신�것을�보호하고�새롭게�하라는�그리스도의�부르심

을�따라�교회의�일치를�위해�기도해�주시기�바랍니다."

"크라쿠프에서�열린�제13차�총회(2023년�9월)에서�루

터교�세계연맹은�지속적인�개혁의�교회로서,�우리는�사

람과�국가,�그리고�모든�피조물과�함께�세상의�평화를

위해�일하도록�부르심을�받았다고�확인했습니다.�지구

기온의�끊임없는�상승은�생물�다양성,�생명,�생태계,�공

동체�전체의�상실을�의미합니다.�피조물은�고통�속에서

울부짖고�있습니다.�우리는�긴급한�행동의�요청을�인정

하며,�오직�믿음에�기초해서만�이에�응답할�수�있음을

인정합니다.�창조시기는�힘과�친교의�원천이며,�우리가

진정으로�'창조세계와�함께�희망하고�행동하도록'�격려

합니다."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

"2016년�세계감리교협의회는�9월�1일부터�10월�4일

까지�'창조시기'를�기념할�것을�권고했습니다.�이�시기

는�에큐메니칼�총대주교청이�처음�기념했으며,�현재�전

세계�그리스도인들이�이를�경축하고�있습니다.�이�시기

는�우리가�오랫동안�하늘과�땅을�황폐화시킨�후�집으로

돌아오는�탕자의�아들과�딸임을�고백하는�시간입니다.

우리의�생태적�귀향은�성령의�간구를�통해�어머니�지구

와�'함께�걷는'(시노달리타스)�것입니다.�우리는�우리가

나아가고�있는�새�하늘과�새�땅의�섭리를�간절히�기다리

며,�시노드�교회로�쇄신하는�에큐메니칼�봄을�위한�새로운�때(카이로스)에�들어섰습니다.�어

머니�대지로서의�피조물,�산파로서의�성령,�하느님의�입양된�자녀로서의�신자들의�거룩한�신

음이라는�세�가지�'우주적'�순서를�통해�산파로서의�성령의�역할을�사도�바오로와�함께�경축

합시다!

"기후�변화와�재난은�이미�우리에게�다가오고�있습니다.�로

마서�8장에서�사도�바오로가�말한�것처럼�지구는�곤경에�처

해�있으며�'피조물이�신음하고�있다'고�합니다.�이러한�상황

속에서�우리는�주님의�소유인�지구를�돌보고�지탱하는�책임

감�있는�관리자이자�시민으로�부름받았습니다.�이것은�모든

사람과�피조물을�위해�더�나은�세상,�더�안전한�세상을�위해

기도하고�갈망하는�행동하는�희망입니다.�우리�모두는�창조

세계�보호를�위해�각자의�역할을�다해야�합니다."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

"우리는�창조주께서�태초부터�우리에게�맡기

시고�우리를�우리�자신으로부터�계속�보호해

주는�창조�세계을�망쳐가며�창조주를�실망시

켜서는�안�됩니다.�탐욕과�이익에�대한�욕망

에�눈이�멀어�창조�세계에�고의로�피해를�입

히는�행위에�대해�이제�그만�멈추라고�말해야

합니다.�문제의�심각성을�인식하고�있는�우리

는�이러한�인식을�확산시키고�개인은�물론�기

업의�일상적인�문화와�행동�패턴의�일부가

될�수�있도록�끊임없이�목소리를�높여야�합니다.�패러다임의�전환이�무엇보다도�필요

합니다."

"우리는�화석�연료에서�벗어나�공정하고�조

직적인� 방식으로� 재생� 에너지로� 전환해야

합니다.�우리의�신앙은�기후�위기의�영향을

가장�많이�받는�취약한�지역사회를�지원하

도록�우리를�부릅니다."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

"에큐메니칼� 총대주교청은� 1989년� 처음으로

피조물� 보호를� 위한� 기도의� 날을� 시작했습니

다.�그�이후로�에큐메니칼�총대주교�바르톨로

메오는� 창조세계의� "간절한� 갈망"과� 인류의

"참을성�있는�희망"(로마서�8,19.25)을�반영하

여� 창조세계� 보호를� 위해� 열정적이고� 인내심

있게�옹호해�왔습니다."�창조세계의�외침에�귀

를�기울이고�이에�응답하는�것은�더�이상�사치

나 트렌드,�의제가�아닙니다.�이는�지구의�지속

가능성과�주민들의�번영을�위해�필수적인�일입

니다."

"창조시기는� 교회가� 하느님의� 세상을� 돌보는

일에�참여할�수�있는�좋은�때입니다.�꼭�함께하

세요.�자료를�최대한�활용하세요.�그리고�다같

이 기도하고�행동을�취하면�변화를�만들�수�있

습니다."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

"이번�창조시기에�저는�전�세계의�모든�그리

스도인들이� 지구를� 보호하기� 위해� 환경을

돌보고�천연�자원을�보존하며�지속가능성을

증진하는�실천적�조치를�취해�주실�것을�촉

구합니다.� 창조세계가� 하느님의� 자녀들이

드러나기를�간절히�기다리는�이�창조시기에

모든� 그리스도인들이� 새로운� 희망을� 품고

동참해�주실�것을�요청합니다."

Seth Appiah-Kubi, National Director, A Rocha Ghana

우리의�공동의�집을�돌보는�일은�단순히�환경주의나�기술주의적�대의가�아니라�보

다 총체적이고�통합적이며�인간적이고�영적인�비전이자�통합생태학의�문제입니

다.�기도와�실천적�옹호,�지속�가능한�행동을�통해�이번�2024�창조시기는�에큐메

니칼�연대와�우리�공동의�집을�돌보는�일을�예언자적으로�새롭게�할�수�있습니다.

이 특별한�시기에�여러분을�초대합니다.

희망의�첫�열매를�맺는�이�위대한�운동에�동참해주십시오.�

하느님의�백성으로서�함께�친교를�나누며�하느님의�창조�세계를�돌보라는�그리스

도인의�소명을�존중하는�여정이�되길�바랍니다.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

매년�창조시기�에큐메니칼�운영위원회는�창조시기의�주제를�제안합니다.�

2024�창조시기�주제와�상징

2024년의�주제는�"창조세계와�함께�희망하고�행동하기"이며,�상징은�로마서�8장�19

- 25절에서�영감을�얻은�"희망의�첫�열매"입니다.

올해의�주제에�대해�특별히�말씀드리고�싶습니다:�여러�가지�이유로�창조세계를�대문자

(Creation)로�사용하기로�결정했습니다.�올해�주제는�창조세계가�인간을�위해�창조된�대

상이�아니라�동료�피조물로서�함께�관계하고�협력하도록�부름받은�대상이라는�점을�강조

합니다.�창조세계(Creation)를�대문자로�표기함으로써�우리는�창조�질서와�하느님의�지

속적인�창조�행위의�신비를�모두�지칭합니다.�우리는�하느님의�창조세계의�모든�생물과

무생물을�포함한�전체�창조질서�또는�전체�우주를�인정하며,�이는�자연계에�대한�우리의

신학적�존중,�경외심,�책임감,�상호의존성을�보여줍니다.�

이 글에서는�올해의�주제와�상징에�대한�신학적�토대를�제공합니다.�부록�3에서�더�깊이

생각해�볼�수�있는�몇�가지�요점을�확인할�수�있습니다.

창조세계가�해산의�진통으로�신음하고�있습니다.(로마서�8.22�참조)

이 성경적�이미지는�출산할�때처럼�신음하는�어머니로서의�지구를�묘사합니다.�우리가�살

고�있는�이�시대에,�우리는�지구를�창조주의�선물로�여기는�것이�아니라�사용해야�할�자원

으로�여기고�있음을�보여줍니다.�아시시의�성�프란치스코는�이를�잘�이해하여�『피조물의

찬가』에서�지구를�우리의�자매이자�어머니라고�부릅니다.�우리가�지구를�돌보지�않는데

어떻게�어머니�지구가�우리를�돌볼�수�있겠습니까?�우리의�이기심과�지구를�해치는�지속

불가능한�행위로�인해�창조세계는�신음하고�있습니다.

우리의�자매인�어머니�지구와�함께�인간을�포함한�모든�종류의�생물은�기후�위기,�생물�다

양성�상실,�인간의�고통뿐�아니라�창조세계의�고통을�초래하는�우리의�파괴적인�행동의

결과로�인해�울부짖고�있습니다.�그러나�아직은�더�나은�미래에�대한�희망과�기대가�있습

니다.�성경적�맥락에서�희망한다는�것은�가만히�그리고�조용히�있는�것이�아니라�투쟁의

한가운에서�새로운�생명을�위해�신음하고�부르짖으며�적극적으로�노력하는�것을�의미합

니다.�출산할�때처럼�우리는�극심한�고통의�시기를�겪지만�새로운�생명은�태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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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조물은�하느님의�자녀들이�나타나기를�간절히�기다리고�있습니다.(로마서�8,19)

창조세계와�우리�모두는�창조주를�경배하고,�적극적인�희망과�행동의�미래를�위해�함께�일

하도록�부르심받았습니다.�우리가�창조세계와�함께�일할�때만이�희망의�첫�열매를�맺을�수

있습니다.�바오로�신학은�창조세계와�인류가�처음부터�그리스도�안에서�잉태되었으므로�서

로에게�맡겨진�존재임을�우리에게�상기시켜�줍니다.�

창조세계는�하느님의�자녀가�나타나기를�간절히�기다리고�있습니다.�하느님의�자녀는�자신

을�겸손한�피조물로�인식하고,�하느님을�찬양하고�존경하며,�동시에�하느님의�선물인�피조

물을�사랑하고�존중하고�그들로부터�배우기�위해�창조주를�향해�손을�뻗는�사람들입니다.

창조세계는�인류가�이용하고�남용하도록�주어진�것이�아니며�인류는�창조세계의�일부로서

창조되었습니다.�창조세계는�공동의�집을�넘어�책임감�있게�행동하도록�우리를�부르는�우주

적�가족이기도�합니다.�이는�하느님의�자녀들이�본질적인�소명으로�정의의�나라가�나타나는

데�중요한�역할을�하는�방식입니다.(로마서�8,19�참조)

희망의�첫�열매�(로마서�8,23-25)

희망은�소멸의�자연�법칙을�극복할�수�있는�수단입니다.�하느님께서는�허무로부터�우리를

보호하고�지켜주시기�위해�희망을�주셨습니다.�오직�희망을�통해서만�우리는�충만한�자유의

선물을�깨달을�수�있습니다.�자유는�즐거움과�번영을�얻기�위해�행동하는�것뿐만�아니라�자

유와�책임이�있는�단계에�도달하기�위해�행동할�수�있는�자유입니다.�자유와�책임을�통해�우

리는�세상을�더�나은�곳으로�만들�수�있습니다.�

우리는�그리스도께서�우리의�죄로�인한�죽음을�이기셨음을�알기에�더�나은�미래를�위해�행

동합니다.�우리의�부족함�때문에�지구에는�많은�고통이�있습니다.�우리의�구조적,�생태학적

죄는�우리�자신을�포함한�지구와�모든�피조물에�고통을�안겨줍니다.�우리는�우리의�부주의

와�무지로�인해�창조세계와�우리가�살고�있는�세상에�많은�피해를�입혔을�뿐�아니라,�많은�경

우�비현실적이고�이기적인�꿈을�이루려는�끊임없는�욕망�때문에�많은�피해를�입혔다는�것을

알고�있습니다(로마서�8,22�참조).

"희망에는�아름다운�두�딸이�있는데,�그�이름은�분노와�용기입니다.�분노는�현실에�대한�분

노이고�용기는�현실을�그대로�두지�않으려는�용기입니다."�라는�아우구스티노�성인의�말씀

이 있습니다.�지구와�모든�피조물의�부르짖음과�고통을�목격할�때,�거룩한�분노는�희망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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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기와�정의를�위한�행동으로�우리를�이끕니다.�우리는�하느님�아들의�육화가�고난에

처한�세상을�직면할�수�있는�지침을�제공한다고�믿습니다.하느님께서는�우리가�살고

있는�세상의�도전에�대응하려는�노력에�우리와�함께하십니다(로마서�8,�23�참조).�

희망에는�여러�가지�형태가�있습니다.�그러나�희망은�단순한�낙관주의가�아닙니다.�유

토피아적�환상이�아닙니다.�마법의�기적을�기다리는�것도�아닙니다.�희망은�행동의�결

과가�당장�눈에�보이지�않더라도�우리의�행동이�합리적이라는�믿음입니다(로마서�8,

24�참조).�희망은�혼자�행동하지�않습니다.�사도�바오로는�로마인들에게�보낸�편지의

앞부분에서�성장�과정과�희망이�밀접한�관련이�있음을�설명합니다.�"인내는�수양을,�수

양은�희망을�자아냅니다."(로마서�5,�4).�인내와�수양은�희망과�밀접한�관련이�있습니

다.�인내와�수양은�희망으로�이끄는�자질입니다.

우리는�기후�위기와�생태�위기를�제어하기�위한�대담한�행동이�얼마나�시급한지�알고

있으며,�인간은�생각과�마음,�생활�방식을�바꾸는�데�완고하기�때문에�생태적�전환이

더딘�과정이라는�사실도�알고�있습니다.�때때로�우리는�우리의�행동이�어떤�모습이어

야�할지�모를�때가�있습니다.�인생의�여정에서�우리는�매일�새로운�아이디어와�영감을

얻으며�긴박함과�느린�변화의�리듬�사이에서�더�나은�균형을�찾습니다.�우리는�일어나

고�있는�모든�일을�완전히�이해하지�못할�수도�있고�하느님의�방식을�이해하지�못할�수

도�있지만,�온�우주의�구원자이신�그리스도의�모범을�따라�구체적이고�지속적인�행동

으로�신뢰하고�따르도록�부르심받았습니다(로마서�8,�25�참조).�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일부�언어에서는�바오로서간의�이�구절을�번역하면서�희망은�수동적인�기다림이�아니

라 적극적인�희망이라고�표현하기도�합니다(참조:�로마서�8,20-21).�창조세계와�함께

희망을�품고�행동하는�방법에�대해�다른�문화와�국가로부터�배울�수�있는�것이�많습니

다.� 포르투갈어� 동사� '에스페란사르� esperançar'와� 스페인어� '에스페란자르

esperanzar'는�피상적인�긍정의�함정에�빠지지�않으려면�희망을�적극적인�동사로�이

해해야�한다는�것을�잘�표현하고�있습니다.�프랑스어에서는�이�개념을�두�가지�다른�방

식으로�표현하기도�합니다:�기다리는�태도를�연상시키는�"에스쁘아�espoir"와�하느님

의�빛에�비추어�적극적인�희망을�표현하는�"에스페랑스�espérance"가�그것입니다.�아

랍어에서도�"아말(امل)"과�"라자(رجاء)"를�구분하는�동일한�뉘앙스가�나타나는데,�이

는�우리가�"희망"에�대해�말할�때�의미하는�바가�훨씬�더�많은�것을�반영하고�있음을

보여줍니다.



2024�창조시기�기도

만물의�창조주이시며�삼위일체이신�하느님

�당신이�창조하신�지구�안에서�

�저희가�사랑과�양분,�보금자리와�보호를�얻으며

�우주의�한�가족으로�공동의�집에�살게�하시고�

�모든�피조물의�다양성�안에서�

�당신의�선하심을�보여주시니�찬미받으소서.�

�그러나�저희는�지구를�당신�모성의�선물로�여기지�않았음을�고백합니다.

�저희의�이기심과�탐욕,�경시와�남용으로

�기후�위기와�생물�다양성�손실,�

�저희�동료인�모든�피조물과�인류의�고통을�초래했습니다.

�또한�지구의�탄식과�모든�피조물의�탄식,�

�그리고�저희�안에�살아�계신�희망과�정의의�영이�

�탄식하는�소리에�귀�기울이지�않았음을�고백합니다.�

�당신�창조의�영으로�저희의�나약함을�도와주시어

�그리스도의�구원�능력과�희망을�알게�해주소서.

�성령의�탄식으로�저희�안에�

�당신을�충실히�섬기고자�하는�마음을�일으켜�주시어

�창조세계의�탄식에�귀�기울이며�치유하게�하시고

�함께�희망하고�행동하여

�희망의�첫�열매를�맺게�하소서.�

�사랑의�창조주�하느님,

�저희가�탄식의�소리에�깨어�있게�하시어

�당신의�모상에�따라�창조된�피조물로서

�구원의�주님인�예수님께서�지니신�똑같은�연민의�마음으로

�지구와�저희와의�관계�그리고�저희�서로의�관계에�대한�

�새로운�비전을�갖게�하여�주소서.�

모든�피조물에게�기쁜�소식을�전하러�오신

우리�주�예수�그리스도의�이름으로�비나이다.�

아멘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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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�행사�일정

전�세계의�각�그리스도교�공동체는�저마다의�방식으로�창조시기를�기념하지만,�몇

가지�이벤트는�모든�공동체가�함께할�수�있는�기회를�제공합니다.�창조시기�웹사이

트의�국제�행사�일정표를�통해�확인할�수�있으며,�각�일정에�대한�자세한�내용은�시

간이�지남에�따라�업데이트되므로�정기적으로�확인하는�것이�좋습니다.�특히�창조

시기의�시작과�끝을�알리는�두�차례의�온라인�기도회와�아래�설명된�옹호�행동의

날에�여러분을�초대합니다.�

9월�1일:�피조물�보호를�위한�기도의�날�온라인�기도회

피조물�보호를�위한�기도의�날�혹은�창조의�축일이라고도�불리며�매년�창조시기의

시작을�알립니다.�프란치스코�교황,�바르톨로메오�총대주교,�저스틴�웰비�대주교,

세계교회협의회�및�기타�많은�지도자들이�신자들에게�이�날을�축하해�달라고�요청

했습니다.�전�세계�그리스도교인들은�온라인�기도회에�참여하여�우리의�공동의�

대의를�기쁜�마음으로�함께�축하할�수�있습니다.�SeasonOfCreation.org�와�소셜�

미디어에서�자세한�정보를�확인할�수�있습니다.�

9월�21일:�옹호�행동의�날

올해�우리는�옹호에�관한�에큐메니칼�공동의�행동�요청에�집중하는�특별한�날을�맞

이합니다.�화석연료비확산조약(FFNPT)을�지지하는�행동의�날이�될�것입니다.�제

79차�유엔�총회는�9월�10일부터�24일까지�열리며,�이러한�맥락에서�우리�그리스

도인들은�지구촌�가족으로서�목소리를�높이고�신앙�공동체가�어떻게�전�세계의�정

의와�희망을�위한�강력한�행동자가�될�수�있는지�보여줄�것입니다.�자세한�내용은

가이드의�이전�섹션�'옹호활동'을�참조하십시오.:�화석�연료�사용을�줄이기�위한�캠

페인에�참여하기"에�대한�이전�섹션�또는� SeasonOfCreation.org의�리소스�페

이지에�있는�옹호�섹션을�참조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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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�4일:�아시시의�성�프란치스코�기념일�

많은�전통에서는�프란치스코�성인을�창조세계를�수호하는�사람들에게�영감과�지침

을�주는�분으로�여깁니다.�10월�4일은�성인의�기념일이자�창조시기의�마지막�날입

니다.�전�세계�신자들은�창조시기�에큐메니칼�청년�위원회가�준비한�온라인�이벤트

에�모여�한�달간의�여정을�함께�축하할�예정입니다.�이벤트에�대한�정보는�창조시

기�웹사이트와�소셜�미디어에서�확인할�수�있습니다.

창조시기�소개�

창조시기는�해마다�9월�1일부터�10월�4일까지�이어집니다.�전�세계�22억�명의�그

리스도인들은�이�기간�동안�피조물을�위하여�기도하고�그들을�돌보라고�초대받습

니다.�창조시기를�통하여�전�세계�그리스도교�가족은�같은�목표�아래�하나가�됩니

다.�또한�피조물�보호를�위한�기도회를�개최하고�이를�위한�다양한�활동에�동참할

수�있습니다.

역사

1989년에�동방정교회�총대주교�디미트리오스� 1세께서는� 9월� 1일을�피조물�보

호를�위한�기도의�날로�선포하였습니다.�2001년에�유럽의�다른�주요�그리스도교�

교회들이�이를�수용하�였고,�2015년�프란치스코�교황님께서�로마�가톨릭�교회에�

이를�수용하였습니다.�최근�몇�년�동안,�많은�그리스도교�교회들은�9월�1일부터�

가톨릭�교회의�성�프란치스코�기념일인�10월�4일까지의�기간을�"창조시기"로�기념

하기시작했습니다.�프란치스코�성인은�"피조물의�찬가"를�지었으며�생태�분야에서�

연구하고�활동하는�모든�이의�주보�성인입니다.�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https://seasonofcreation.org
https://www.oca.org/news/headline-news/september-1-the-day-of-prayer-for-creation
https://kipdf.com/time-for-god-s-creation_5b038bc18ead0e98778b456f.html
http://w2.vatican.va/content/francesco/en/letters/2015/documents/papa-francesco_20150806_lettera-giornata-cura-creato.html


2003년�필리핀�가톨릭�주교회의,�2007년�시비우에서�열린�유럽�제3차�유럽�에

큐메니컬�회의�및�2008년�세계교회협의회에서�지난�몇�년간�성명서를�발표하며�

신자들에게�한�달�동안�계속�되는�이�기념�시기를�지켜줄�것을�요청했습니다.

에큐메니칼�운영위원회�

운영위원회는�이�시기를�기념하기�위한�자료를�제공하며�세계교회협의회,�루터교

세계연맹,�찬미받으소서�운동,�성공회�환경�네트워크,�라우산느/세계복음주의연맹

창조관리�네트워크,�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,�중동교회협의회,�유로피아�기독교�환

경�네트워크,�ACT�연합,�아로차�인터내셔널,�세계감리교협의회,�크리스천�에이드

등으로�구성되어�있습니다.�

에큐메니칼�네트워크로서,�우리는�프란치스코�교황의�'찬미받으소서'에서�"지구의

미래를�어떻게�만들어갈�것인지에�대한�새로운�대화"와�"가장�취약한�사람들을�지

원하고�그들이�존엄하게�살�수�있도록�하는�새롭고�보편적인�연대가�필요하다"는

긴급한�요청에�영감을�받습니다.�

이러한�노력에�여러분을�초대합니다.�또한�창조시기�에큐메니칼�청년위원회의�노

력에�깊은�감사를�표합니다.

2024�창조시기

희망의�첫�열매

http://cbcponline.net/celebrating-creation-day-and-creation-time/
http://www.eea3.org/documenti/final/FinalmessageEN.pdf
http://www.oikoumene.org/en/resources/documents/central-committee/2008/public-issues/minute-on-global-warming-and-climate-chan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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